
장대 꼭대기서 한 걸음 내딛어라 
아파트 11층 높이로 올라가기

‘백척간두진일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 척

이나 되는 장대 꼭대기에서 한 걸음 나아간다

는 뜻입니다. 조금 더 힘을 내어보라는 뜻에서 

이런 말을 건넵니다. 〈무문관〉이라는 선승들

의 이야기책에 수록된 이 구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경지입

니다.

1척(尺)은 대략 30cm입니다. 그러니 백 척

(百尺)은 30×100=3000cm 정도 즉 30m에 달

하며 우리나라 아파트 11층 높이에 달합니다.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것도 다리 아프니 이 정

도 높이면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

이 우리들 보통 사람들의 사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높이의 장대를 아무런 도구의 도움 없이 

타고 오른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장대를 타고 올라가 본 사람이라면 모를까…. 

웬만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훌륭한 스승이 곁에서 올라가는 방법을 잘 일

러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 높은 장대 끝까지 꼭 올라가고

픈 사람이 훌륭한 스승을 만나 온갖 고생 끝에 

마침내 꼭대기에 도달했다고 하지요. 그는 지

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일 것입니다. 

“마침내 해냈다!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다! 나

는 정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온 세상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싶을 

것입니다. 힘들게 산 정상에 이르러서 “야호”

를 외치는 기분일 것입니다. 저 아래에서 제자

가 장대를 타고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던 스승

도 대견한 마음이 들 것이며, ‘이제 저 아이가 

내게서 배울 것은 없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

릅니다. 또한 아래에서 그 제자의 용기를 부러

워하며 올려다보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를 

향한 무한한 부러움과 존경심이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스승의 외침

백 척이나 되는 장대 끝에서 온 세상을 내

려다보며 성취감에 흠뻑 젖어 있는 제자를 스

승은 잠시 내버려 둡니다. 그 성취감을 만끽할 

시간을 주어야 옳지요. 스승은 그렇게 한동안 

제자가 더할 나위 없는 충만한 행복감에 젖어 

있게 내버려 둔 뒤 그에게 이렇게 한 마디 외

칩니다.

“자, 이제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내디뎌보

거라.”

헉!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여기서 앞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다면 허공으로 걸어가야 하

는 건데 그건 죽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스승의 가르침을 향한 전폭

적인 신뢰에 몸과 목숨을 걸고 꼭대기까지 도

달했다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내디뎌보라는 

스승의 다음 가르침까지도 믿고 따라야 한단 

말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천신만고 끝에 장대 꼭대기

에 올라서 성취감에 젖어 있는 제자라면 스승

의 이 외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한 

발 내딛겠습니까? 아니면 “됐거든요!”라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성취감에 젖어 지내

겠습니까?

경전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에 잠길 때가 종

종 있습니다. 나는 장대 끝까지 올라가고픈 제

자요, 부처님은 그런 제자에게 친절하고 섬세

하게 장대 오르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스승입

니다. 

“자, 먼저 손바닥의 땀을 잘 닦고, 이제 두 손

으로 장대를 단단히 움켜쥐어라. 그렇지, 그렇

지, 아주 잘 했다. 그렇게 두 손의 손가락을 서

로 교차해서 꽉 잠그듯 장대를 움켜쥐었으면 

이제 몸의 긴장을 풀어버려야 한다. 지나치게 

힘이 들어가면 장대가 네 몸의 무게를 감당하

지 못할 테니까 말이다, 됐지? 그렇다면 이제 

한쪽 다리를 들어서….”

수행은 어렵다

하루 만에 이뤄낼 일은 아닙니다. 나는 수도 

없이 미끄러질 테고 그럴 때마다 자책하고 절

망하고 포기하려 들 것입니다. 스승은 이런 나

를 옆에서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꾸짖으며 훈

련을 시킬 것입니다. 그 과정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힘들 것이고, 웬만한 사람

들은 처음부터 장대에 오르는 일 따위에 관심

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굳

이 저 힘든 기술을 왜 익히려는지 모르겠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좋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굳이 수행하겠다고 나서지 

않아도 한 생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없습니

다. 배부르고 등 따숩고 욕심 덜 부리며 지내

면 되니까 말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 가지만 개

중에 어떤 이들은 삶의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보기에 왜 

저럴까 싶은 수행을 하면서 인생을 보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리 사셨고 그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구도자가 된 사람들도 그렇게 살

았고 살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하나씩 일러 주시는 부처님 음성

(聲)을 들으며(聞) 자기 수행을 이뤄나가던 제

자는 뼈를 깎는 정진의 끝에 마침내 스승이 인

정한 최고의 경지에 오릅니다. 부처님은 그 제

자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이제 내게서 배울 것이 없다.”-이 

말은 무학(無學)이란 단어로 정의됩니다.

“그대는 번뇌라는 도적을 완전히 죽였다.”-

이 말은 살적(殺賊)이란 단어로 정의됩니다.

“그대는 세상의 존경과 공양을 받을 만한 존

재이다.”-이 말은 아라한, 즉 응공(應供)이란 

단어로 정의됩니다.

대승경전, 고개 내밀다

제자가 스승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는 “더 이상 내가 가르칠 것이 없다”라는 말 아

닐까요? 아직 스승이 살아 있으니 그 스승의 

자리에 앉지는 못하지만, 이미 스승만큼의 경

지에 올랐다는 뜻이라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동안 이 지면을 통해 살펴봤던 초기경전인 

아함경 또는 니까야는 스승이 제자를 이 정도 

경지까지 끌어올리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스승으로서 제자를 달래고 꾸짖으며 

제자가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하는 데에 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라한이 도달한 그 경지

는 바로 해탈열반의 경지입니다. 번뇌라는 불

이 꺼져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 

경지를 얻으려고 제자는 세속의 온갖 부와 명

예를 다 저버리고 수행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스승에게서 인정받은 아라

한이 되었습니다. 초기경전의 목적은 여기까

지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

의 수행이 필요하고 복도 짓고 덕도 쌓아야 합

니다. 아무튼 치열한 정진 끝에 아라한이 되어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 그 행복을 만끽하며 지

내는데 돌연 스승이신 부처님이 입장을 바꿔

버립니다.

“거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구나. 잘 

쉬었지? 자, 이제 일어나거라. 출발하자.”

‘대승경전’은 바로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아라한을 수행의 끝이라 생각하고 거기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아라한이 되어 자기 번뇌

를 없앴다면 또 다른 목적을 향해 새롭게 한 

발을 내딛을 것인가.

아라한에 머물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경전이 바로 대승경전입

니다.

경전이 애매모호한 이유

불교에는 경전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경전은 딱 두 부류로 나뉩니

다. 초기경전과 대승경전이 그것입니다. 아함

경, 니까야를 제외한 모든 경전은 다 대승경전

입니다.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법화

경〉 〈화엄경〉 〈원각경〉 등.

불교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경

전은 제각각이어서 어떤 사람은 〈금강경〉을, 

어떤 사람은 〈법화경〉을, 어떤 사람은 〈천수

경〉을 소개받고 읽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

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읽은 경전에 등장하는 교리가 어

려운 까닭이기도 하고, 이 경전이 지금 범부중

생인 자신의 자글자글 끓어 넘치는 속마음을 

가라앉히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전혀 와닿

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냥 내 마음속을 잘 살펴보고 내 번뇌를 잘 

다스리는 데에서 만족하겠다면 아함경과 니까

야를 충실하게 읽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

다. 그런데 불교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

니다. 내 번뇌를 없앴다면 이제 이웃과 세상을 

위해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권하기 때문입

니다. 내 번뇌를 없애는 최고의 성자인 아라한

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부처가 되는 데에 불

교수행의 목적을 두라고 말합니다. 어떠신가

요? 한 번 그렇게 마음을 내보시겠습니까?

그럴 마음이 나시나요? 그럴 ‘마음(心)이 난

다(發)’면, 즉 발심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보살

이라 불립니다. 대승경전은 중생의 마음이 아

니라 보살의 마음으로 읽어가야 그 맛이 제대

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니까야를 

훌륭하게 건너왔습니다.

▶한줄 요약 

아함경과 니까야는 내 번뇌를 없애는 최고의 성자인 아라한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부처가 되는 데에 불교수행의 목적을 두라고 말합니다. 어떠신가요? 한 번 그렇게 

마음을 내보시겠습니까?

나는 장대 끝에 오르고픈 제자요

부처님, 그 기술 가르쳐주는 스승

대승경전은 중생의 마음이 아니라 

보살심으로 읽어야 제대로 느껴져

〈경전이야기꾼, 불교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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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39,600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마하몰

허 리 통 증
무 릎 통 증
어 깨 / 목 통 증
손목 /발목통증

총 80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1+1 소비자가   \99,000    60%할인


